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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east cancer is increasing at a remarkable rate in Korea.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contraceptive use and breast cancer in Korean women. Using the 5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8,495 women aged over 30 years are analyzed. Furthermor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obtained using a complex sampling method in order that it is generalized.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ue to the relatively short duration

during which oral contraceptives had been available. However, the longer duration of oral contraceptive

use exhibits tendency to increase the risk of breast cancer. Women using oral contraceptives,

particularly for more than two years have an increased occurrence of breast cancer compared with

women who do not use oral contraceptives. This result reflects the late introduction of oral

contraceptives in Korea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The recent increase in interest about the

use of oral contraceptives has been increasing for a variety of reas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ntinuous and specific clinical studies to examine the connections between the first use of oral

contraceptives, oral contraceptives use duration, adverse effects of oral contraceptives and breast cancer

in order to develop strategies for preventing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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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에서 가장 흔하고 우리나

라 여성암 중 갑상선암에 이에 두 번째를 차지하

고 있다[1]. 2011년 암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병률

은 남성이 523건, 여성이 117,129건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발생률은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의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다[1]. 이렇게 유방암이 증가

하고 있는 원인으로 여러 이유들이 있으나,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 선진국에서는 경구피임약 이용

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

다. 2012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40-4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 경구피임약 이용이 유방암 위험을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으며[2],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20-44세 

여성을 대상으로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장기간의 

연구결과 5년 이상 경구피임약 이용 시 유방암 발

생위험이 1.6배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3]. 또한 인

도에서도 경구피임약 이용집단이 유방암 발생위험

이 2.8배 높다고 보고되었으며[4], 이처럼 경구 피

임약을 오래 전부터 이용해 온 외국에서는 경구 

피임약 이용의 위험성과 유방암 발생과의 연관성

에 대해 연구를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피임방법 중 경구 피임약은 복용이 간편하

고 생리통 감소, 여드름 치료 등의 사유로 전 세계 

많은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 비해 경구 피임약의 

이용률은 낮으나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또한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해 성관계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및 젊은 여성

에서 경구 피임약의 이용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젊은 여성의 경구 피임약의 이용은 장기간 이용으

로 이어지고, 장기간 이용 시 유방암 발생을 높인

다는 선행 연구결과들[3][5][6][7][8]을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경구 피임

약과 유방암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경구 피임약 이용률이 높은 국가에

서는 경구 피임약의 최초 이용 시기 및 기간과 유

방암 간의 연관성에 대해 장기간 코호트 연구

[8][9][10][11][12][13][14]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

리나라 여성의 경구 피임약과 유방암 발생간의 연

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자료를 이용하여 경구 피임약과 유방

암 발생간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여

성의 유방암 예방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후 둘째, 각 특성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

도를 분석하여 셋째, 경구피임약의 이용 여부 및 

기간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원 및 연구대상

분석 자료는 전 국민을 표본 추출하여 2010년 1

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원시자료는 홈페이지1)에 게시된 이용절차 

안내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았다.복합표본으로 설계

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다단계층화집락표본추출법

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15][16]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모수를 전 국민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17].

이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승인번호는 1차년도 

1) 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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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CON-21-C’, 2차년도 ‘2011-02CON-06-C’, 3

차년도 ‘2012-01EXP-01-2C’이다[18]. 남성은 제외하

여 1차년도(2010년) 4,843명, 2차년도(2011년) 4,651

명, 3차년도(2012년) 4,424명으로 총 13,918명이었

다. 이 중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각 변수들의 무응

답 건을 제외하여 8,495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

였다.

2. 변수의 선정 및 정의

종속변수에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련변수

로 연령 및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을 포함하였으며,

건강 관련변수로 체질량지수, 흡연 유무, 음주, 초

경연령, 과거 모유수유 여부, 경구피임약 유무 및 

이용기간을 포함하였다. 모든 암은 음주와 흡연 등

과 같이 생활습관 관련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사회적 

특성상 외국에 비해 음주와 흡연 비율이 매우 낮

으며,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는 과소 측정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이 대상자들의 조사 자료

에서 여성 음주와 흡연에 대한 유방암 발생 경우

는 각 3건 이하로 매우 적었으며, 극단치 값으로 

전체 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서 제외하였다.

이 중 체질량지수의 기준은 ‘<18.5’이 저체중,

‘18.5≤ <25’이 정상, ‘25≤’이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18]. 독립변수는 유방암 발생 여부이다. 경구피임

약 이용 기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조사에 근거한 

권고안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 시 유방암 발

생을 높인다는 외국 선행 연구결과[5] 분석을 참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조사 자료에서의 경구피임약 

이용이 선진국처럼 아주 길지 않아 1년 단위로 분

석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은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가중치가 적

용된 빈도 및 비율로 카이제곱검정을 하였으며, 유

방암 위험도 측정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령과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추출된 분석대상자는 총 8,495명으로 가중치를 적

용하면 14,582,419에 대한 분석결과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50.3세였다. 연령은 30

대와 40대가 51.9%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중학교 

이하가 41.1%로 가장 많았다. 초경은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12세를 초과하였다(89.7%). 모유수유는 1

개월 이상 한 경우가 78.6%로 대부분이 짧게 시행

하였다. 경구피임약 이용은 먹지 않았거나 1개월 

미만에서 복용한 경우가 84.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여러 피임종류가 많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피

임을 하는 경우가 적다는 결과를 일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대상자들 중 유방암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

는 0.9%를 차지하였다.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암 발생
여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암 발생여

부는 <Table 2>와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

암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Rao-Scott χ²=12.292, p=.002). 경구피임약 복용이 

2년 이상인 경우 유방암 발생 비율이 1.4%로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Rao-Scott χ²=3.543,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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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weighted frequency analysis of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Weighted 
Frequency %

Age (y) 30≤ ≤49y 3,623 7,574,759 51.950≤ ≤64y 2,815 4,472,725 30.765≤ 2,057 2,534,936 17.4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872 4,987,806 41.1High School 2,604 4,993,760 34.2≥University 2,019 3,600,853 24.7Income Quartile 1 1,824 2,745,127 18.8Quartile 2 2,231 4,165,030 28.6Quartile 3 2,229 3,978,103 27.3Quartile 4 2,211 3,694,160 25.3Body Mass Index <18.5 318 553,949 3.818.5≤ <25 5,477 9,409,605 64.525≤ 2,700 4,618,865 31.7Age at menarche(y) ≤12y 786 1,501,800 10.3>12y 7,709 13,080,620 89.7Breast-feeding No or <1m 1,589 3,122,092 21.41m≤ 6,906 11,460,327 78.6Duration of using for oral 
contraceptives 

No or <1m 7,090 12,384,240 84.9
1m≤ <1y 534 899,929 6.2
1y≤  <2y 337 473,750 3.22y≤ 534 824,500 5.7Breast cancer No 8,040 14,451,511 99.1Yes 91 130,909 0.9Total 8,495 14,582,419 100.0

<Table 2> Summary of characteristics on breast cancer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f 
Breast cancer

(n=8,495)
Weighted Frequency of Breast 

cancer(n=14,582,419), (%) Rao-Scott χ²
(p-value)

No Yes No Yes
Age (y) 30≤ ≤49y 3,602 21 7,536,356(99.5) 38,402(0.5) 12.292

(.002)50≤ ≤64y 2,774 41 4,418,054(98.8) 54,671(1.2)
65≤ 2,028 29 2,49,7101(98.5) 37,835(1.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828 44 5,928,407(99.0) 59,399(1.0) 0.988
(.610)High School 2,573 31 4,947,462(99.1) 46,299(0.9)

≥University 2,003 16 3,575,642(99.3) 132,789(0.7)
Income Quartile 1 1,802 22 2,711,869(98.8) 33,258(1.2)

4.393
(.222)

Quartile 2 2,212 19 4,139,181(99.4) 25,848(0.6)
Quartile 3 2,208 21 3,948,034(99.2) 30,069(0.8)
Quartile 4 2,182 29 3,652,426(98.9) 41,734(1.1)

Body Mass Index <18.5 314  4 549,679(99.2) 4,271(0.8) 1.621
(.445)18.5≤ <25 5,420 57 9,333,761(99.2) 75,844(0.8)

25≤ 2,670 30 4,568,071(98.9) 50,794(1.1)
Age at menarche(y) ≤12y 780  6 1,490,410(99.2) 11,390(0.8) 0.162

(.687)>12y 7,624 85 12,961,101(99.1) 119,519(0.9)
Breast-feeding No or <1m 1,567 22 3,090,127(99.0) 31,965(1.0) 0.347

(.556)1m≤ 6,837 69 11,361,384(99.1) 98,943(0.9)
Duration of using for 
oral contraceptives 

No or <1m 7,015 75 12,271,911(99.1) 112,329(0.9)
3.543
(.315)

1m≤ <1y 531 3 896406(99.6) 36097(0.4)
1y≤  <2y 333 4 470112(99.2) 3637(0.8)
2y≤ 525 9 813082(98.6) 11419(1.4)

Total 8,404 91 14,451,511(99.1) 13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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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구피임약 이용기간과 유방암 발생 위험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

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Table 3>

과 같다. 연령의 경우 30∼49세 집단보다 50∼64세 

집단이 3.614배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95%CI=1.643-7.947), 65세 이상의 노인은 5.703배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95%CI=2.130-15.276).

경구피임약 복용기간에 따른 결과는 복용하지 않

았거나 1개월 미만인 경우보다 2년 이상 복용한 

경우가 유방암 발생 위험이 1.251배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95%CI=2.130-15.276).

그러나 위험도의 방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Table 3> Summary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n breast cancer

Variables Categories OR 95%CI p

Age (y)
30≤ ≤49y 1.000
50≤ ≤64y 3.614 1.643- 7.947 0.001
65≤ 5.703 2.130-15.276 0.00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00
High School 1.921 0.964- 3.829 0.064
≥University 1.791 0.593- 5.411 0.301

Income
Quartile 1 1.000
Quartile 2 0.689 0.280- 1.693 0.416
Quartile 3 0.877 0.340- 2.258 0.785
Quartile 4 1.222 0.446- 3.350 0.697

Body Mass Index
<18.5 1.000
18.5≤ <25 0.935 0.291- 3.009 0.911
25≤ 1.212 0.341- 4.311 0.766

Age at menarche (y) ≤12y 1.000
>12y 0.848 0.297- 2.423 0.759

Breast-feeding No or <1m 1.000
1m≤  0.614 0.300- 1.258 0.183

Duration of using for oral 
contraceptives 

No or <1m 1.000
1m≤ <1y 0.407 0.123- 1.348 0.141
1y≤  <2y 0.711 0.239- 2.117 0.540
2y≤  1.251 0.556- 2.816 0.588

* Adjusted for each of the other variables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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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과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의 상관관계

연령과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의 상관관계 분석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구피

임약 이용기간이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r=-0.174)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ge and duration of
using for oral contraceptives

Variables Age
Duration of using 

for oral 
contraceptives 

Age* 1.000
Duration of 
using for oral 
contraceptives** 

-0.174*** 1.000
* Continuous variables as age of 1 year old unit. ** Continuous variables as duration of 1 month unit. *** p<.001

Ⅳ.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

자료를 이용하여 30세 이상 여성의 경구 피임약 

이용과 유방암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한국 

여성의 유방암 예방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 서두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비교

해 볼 때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추이는 경구 

피임약 이용집단에서 이용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경구 피임

약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2년 이상 이용 

시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구 피임약을 

5년 이상 이용하거나 오래 이용할수록, 이용을 시

작한 나이가 빠를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더욱 

증가한다는 외국의 최근 여러 연구결과

[2][3][4][5][6][8][11][17]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구 피임약 이용기간과 유

방암 발생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유

사하게 대만의 30-6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이 5년 미만 OR

0.84(0.36-1.94), 5-9년 OR 1.95(0.89-4.43)로 이용기

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증가(p=0.09)하였다. 즉, 통

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위험도가 증가하는 추이결

과가 이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주

목할 만하다. 이는 서구의 높은 경구피임약 이용률

에 비해 아직까지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늦은 도입

시기와 낮은 피임약 이용률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년 이상 이용한 집단이 

5.7%로 매우 적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연

령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집단

에서는 과거에 사회적으로 피임이라는 개념이 없

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지 않았던 세대이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20∼40대 여성들은 경

구피임약을 흔히 접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향후 지

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한국 여성에서 유방암은 갑상선암에 이어 

발생률이 높으며 조기발견 시 생존율이 높아 예후

가 좋은 암 종류에 속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경구 

피임약 이용과 이용기간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경구 피임약과 유방암 발생간의 연관성 연구가 거

의 없고 유방암에 관한 예방대책과 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유의미

한다고 사료된다.

이 외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진 유방암 위험요인

으로는 연령, 생식․임신과 관련된 요인, 환경적 

위험요인, 식이,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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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알려진 흡

연 및 음주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해당 집단 수가 

매우 적어서 극단치 값으로 전체 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사회적 특성 상 외국에 비

해 음주와 흡연 비율이 매우 낮으며,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는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젊은 여성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지만, 남성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여성흡연자

에 대한 무관심과 숨김 및 금연교육 부재 등이 원

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흡연은 임신․출산

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방암 발생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여성 흡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정책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음주의 경우 일본여성의 유방암 위험요인에 대

한 Mizota & Yamamoto[14]의 연구에서 음주 섭

취가 유방암의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음주가 유방암의 영향요인으로서 유방암 예방대책

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주가 신체적 특성상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치

명적임을 고려할 때 흡연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음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2012년)를 활용하여 최

초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구 피임약과 유방암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

나 경구피임약의 최초 이용시점이 조사되지 않아 

유방암 발생과의 전후관계가 분분명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자료와 

임상자료를 접목하면 좀 더 명확한 위험요인이 나

올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갑상선암 다음으로 급

증하고 있는 유방암 발생 및 사망에 대비하여, 유

방암 예방요인인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위험요인인 

경구 피임약 및 생활습관요인 등에 대한 관리, 국

가 차원의 지역사회 대상 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

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관계 연령이 점차 낮아지

고, 경구 피임약 이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경구 피임약의 최초 이용 시기, 기간, 부작용 

및 경구 피임약과 유방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 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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